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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rvey students' current eating behavior and nutritional knowledge to provide researchers with 

basic data that can help students with positive, practical, and healthy eating habits. For this purpose,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students of a vocational high school located in Gyeongsangnam-do. A total of 270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a convenience sample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Version 25.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57.40%

of students lived with “parents,” and 55.56% of students' household monthly income levels were “Low.” Second, as for the 

eating behavior of the subjects, the students who ate ‘two meals’ a day showed the highest at 64.81%, ‘one meal’ occupied 17.41%,

and those who ate one meal a day, ‘School cafeteria’ was the eating place most frequently mentioned (65.96%). Third, when

students were classified based on their nutritional knowledge levels, “High” group comprised 37.78%, “Moderate” group 37.41%,

and “Low” group 24.81% of the total students. Regarding the experience of nutrition education, 64.44% answered ‘no experience

of nutrition education’ in the last 12 months, and among the 35.56% of students who had received nutrition education, 72.92%

received the education from school teachers. Based on these results, to prevent problems with the eating habits that can occur 

to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organic cooperation between families, schools, and local communities is required. Furthermore,

ful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s needed. In addition, more efforts are needed for practice-oriented dietary education so that 

nutritional knowledge can be converted into correct eat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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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청소년기는 제 2의 급성장기로 신장과 체중의 급속한 증가

와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균형 있는 영양섭취가 

요구된다. 청소년기의 올바른 영양 섭취와 식습관은 현재는 

물론이고 성인기와 노인기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Han & Jung, 2020; Kim & Kim, 2015).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2020)의 제16

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의하면 음주와 흡연을 처음 경험한 

나이는 평균 13~14세이며, 음주와 흡연 경험이 빠른 청소년들

은 성인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음주와 흡연을 한다는 연구 보고

도 있다(J. Lee, 2016). 신체적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청소년 흡연은 질병 발생에 더욱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성인

기에 시작한 경우보다 니코틴 중독에 더 쉽게 빠질 수 있으므

로 성인 흡연보다 더 큰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Kim, Lim, & 

Kim, 1998). 또한 가향담배, 전자담배 등 다양한 신종 담배의 출

현과 유튜브, SNS를 이용한 모바일 광고는 청소년 흡연율 증가

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음주를 통한 알코올 섭취 역시 청소년

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일탈 및 문제 

행동의 가능성 또한 증가시킨다(Kim, 2010; Kim & Kim, 2013). 

청소년기에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 음주, 흡연 등의 건강행

태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 성인기의 주요 사망원인인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기에 영양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식습관과 식생

활 태도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Kang, 2007). 

청소년의 식습관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가정환경, 성별, 학

업유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식습관 문제는 나타나고 있었

다. 부모의 연령 및 학력, 월 가구소득에 따라 식사횟수에 차이

가 나타났으며 부모의 연령과 교육 정도가 높고 월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하루 식사가 비교적 규칙적으로 나타났다(Kim & Kim, 

2011). 여고생은 외모와 체형에 대한 관심으로 잘못된 식사조

절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기간의 불량한 식생활은 영양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Yang, 2011). 고등학교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잉의 학업

량, 방과 후 자율학습 및 학원 수강 등으로 인한 늦은 귀가로 

야식을 자주 섭취하는 식습관을 유도하여 청소년기의 건강유

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Kim & Kim, 2019).

이와 같이 청소년 식습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만, 일반 

고등학교 학생과 여고생에 관한 연구로 편중되어 있고 체험⋅

실습위주의 직업교육을 전문적으로 받는 특성화고등학교 학

생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식습관 및 영양지식 연구는 조사 대상 학교의 

계열 특성, 학생의 생활환경, 학업유형이 상이한 일반고등학

교와의 비교 등을 위해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생활환경, 식습

관, 영양지식, 영양교육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 생활환경과 

영양지식에 따른 식습관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특성

화고등학교에 필요한 긍정적이고 실천적인 식생활교육의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생활환경은 어떠한가?

둘째, 조사 대상자의 식습관, 영양지식과 영양교육에 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조사 대상자의 생활환경과 영양지식에 따른 식습관

의 차이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의 식생활 특성

식습관이란 개인의 음식 기호, 식사 태도, 식행동 등 모든 

습관을 포함하며, 평소 영양 섭취를 결정한다(Kim, Sung, & Yeon, 

2014). 식습관은 이유기 직후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사춘기 

동안에 접하게 되는 식품에 대한 인식과 식품의 다양성에 따

라 완성된다(Kim, 2011). 청소년의 식습관에는 가족의 특성, 

부모의 식습관, 우상의 인물, 사회적⋅문화적 규범과 같은 외

적 요인과 생리적 특성, 영양요구량, 이상적인 체형에 대한 인

식, 개인적 가치관과 믿음, 자아 개념, 기호, 심리발달 상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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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등의 여러 요인이 관여하고 있다(Kim & Kim, 2015). 또한 

식습관이나 기호는 가정의 경제수준, 관습, 종교, 지역적 특성, 

부모의 교육 수준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며 장기간에 걸친 

학교 및 사회에서의 교육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Kim, 2011).

KDCA(2020)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일주일에 5일 이상 아침을 먹지 않는 비율

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2년 이후로 남녀 학생 모두 아침식사 

횟수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과일을 먹는 비율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다. 피자, 햄

버거, 치킨 등 패스트푸드를 최근 7일 동안 3회 이상 섭취한 

학생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았고,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높았다. 탄산음료와 단맛음료를 최근 일주일 동안 3회 

이상 마신 학생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았는데, 2019년 

대비 섭취율이 감소하였다. 1일 수분 섭취량은 최근 7일 동안 

남⋅여학생 모두 5컵 이상이 가장 많았고, 매일 5컵 이상 물을 

마시는 빈도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2019년보다 

증가하였다.

영양지식이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소를 

섭취하는 모든 지식으로, 합리적인 식사계획과 관리를 할 수 

있고 스스로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의미한다(Han & Jung, 2020; Lee et al., 2009). 영양지식은 

식생활 태도와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식생활 태도는 

식사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바람직한 식생활을 영위하

는데 있어서 영양지식은 직접적이고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이다(Kim, 2011). 특히 청소년기에 교육에 

의한 영양지식의 습득은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식행동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Park, 2009).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영양지식

과의 상관성을 조사한 결과, 건강 및 체중조절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적은 학생에 비해 영양지식 점수가 높았고(Yoo & Jung, 

2008),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양지식과 식이섭취와의 상관

성을 연구한 결과, 영양지식 점수가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총 탄수화물 및 총 지방의 섭취는 낮고 단백질의 섭취는 높았

다고 하였다(Kim & Kim, 2019). 반면, Jin(2001)의 소도시지역 

중학생의 식습관, 식생활 행동 및 영양지식에 관한 연구에서

는 영양지식과 식생활 태도 간에 여학생은 유의적인 상관관계

가 있었으나 남학생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양지식과 태도 그리고 식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

에서 일반적으로 식생활 태도와 식행동과의 관계, 영양지식과 

식행동 사이에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양지식이 올바른 식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천 향상을 

위한 식생활교육이 꼭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영양 정보로 잘못된 식습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올바른 영양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Kim, 

Park, & Choi, 2020).

2.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성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

등학교로 정의된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

가 2007년 전문계 고등학교로, 2011년에 특성화고로 명칭이 변

경되었다(Nam, 2021). 이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에 따라 2011년 이전에 실업계⋅전문계 등으로 불렸던 고등학

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변경되었다(Shin & Park, 2019).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고등학교는 2,375개교로 그 중 특성

화고등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55%로 나타났다(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2021). 특성화고등학교는 공업, 농생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으로 총 5개 계열, 크게 56

개 기준 학과로 분류되어, 산업화의 과정에서 산업인력 양성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최근 개정된 특성화고등학교 2015 교육과

정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계의 교육훈련 요구를 반영한 국가

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기반 고등

학교 직업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이다. NCS 분류체계에 

따라 17개 교과(군)로 구분하였으며,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기

존의 단순 기능 교육이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되었다(Kim, 2019). 2022년에는 고교학점

제를 도입하여 급변하는 직업세계 및 고용구조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한 개인별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여 특성화고

등학교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HIFIV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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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Jeon과 Kim(2018)의 특성화고 출신 전문대생의 고교교육 

경험에 대한 이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들의 교육과정은 인문계고와 달리 전공⋅실무가 중심이어서 

학업 스트레스가 없고 자격증을 취득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학생이 많았으며 입시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K. Lee(2017)

의 특성화고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업, 대인 

관계, 학교 규칙 등에 대한 부적응으로 학업중단 비율(1.14%)

이 일반고 학생들의 학업중단 비율(0.33%)보다 3배 이상 높고, 

낮은 학교 성적, 어려운 가정형편 등 열악한 조건의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Moon, 2004). Oh와 Sohn(2010)의 게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비만도에 따른 영양상태, 생활습관 

및 골밀도 비교 연구에 따르면 게임 특성화 고등학교는 컴퓨

터를 사용한 실습 위주의 과목으로 교육 내용이 주로 구성되

어 있어, 오랜 컴퓨터 사용 시간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활동량

이 저하되고 식습관이 불규칙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고, 전

체 학생 중 20.2%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Yun과 Chung(2011)의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의 영양지식 비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인문계 고등학생은 

실업계 고등학생에 비해 영양지식 점수가 높았으며 아침식사 

횟수, 가족과의 식사 횟수에서도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Kim과 Kim(2015)의 경남지역 일부 인문계 및 전문계 고등학

교 남학생들의 식습관, 영양지식 및 건강관련행동에 관한 비

교 연구에 따르면 인문계 고등학생이 아침식사 횟수는 높으나 

영양지식은 전문계 고등학생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wang(2013)의 인천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음료섭취와 학교급

식 후식 메뉴의 기호도 및 만족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음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만 음료 선택 시, 식품성분

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Hong(2013)의 서울시내 일부 여고생의 채소류에 대한 기호

도 및 관련 인자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고 여학생

들은 특성화고 여학생들보다 가정에서 채소 및 김치류를 더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성화고 여학생들은 

가정에서보다 학교에서 더 많은 채소와 김치를 섭취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K. Lee(2017)의 영양교육 기반 인성교육프로그

램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영양교육 기반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형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

사 관계, 교우 관계 및 학교규칙과 관련된 학교생활 적응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식습관 및 

영양지식 연구는 다양한 학습형태 및 학생의 생활환경이 상이

한 고등학교와의 비교 등을 통해 다양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자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

상으로 편의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021년 

8월 23일~2021년 8월 27일까지 학생 287명을 대상으로 설문

지법을 실시하였고, 이 중 미회수 된 설문지와 불충분하게 응

답한 설문지 17부를 제외하고 270부(회수율 94%)를 연구에 

이용하였다.

2. 조사 도구 및 방법

본 연구는 KDCA(2020)의 제1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사용한 문항과 Park, Lee와 Song(2020)의 경기지역 일부 고등학

생의 식습관, 생활스트레스 및 영양지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여 설문지를 수정⋅사용하였다.

2021년 7월 19일 60명(학년별 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

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도교수와 동료 교사 3인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최종 설문 문항을 

완성하였다.

설문지는 생활환경, 식습관, 영양지식 수준 및 영양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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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소득수준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월 4인 487만 6290원을 중심으로 하였

고(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영양지식 수준은 총

점 20점을 기준으로 영양지식 점수가 15점 이상은 ‘상’, 10~14

점은 ‘중’, 9점 이하는 ‘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설문지를 

배부하기 전 연구의 목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설문지 

작성에 대한 보호자와 본인 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대상자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연구자가 직접 배부하였으며 조사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가. 생활환경

조사 대상자의 생활환경은 보호자 형태, 소득 수준, 지각⋅

조퇴⋅결석 횟수, 방과 후 활동, 평일 잠자리에 드는 시간, 

평일 스마트폰 평균 사용 시간, 음주 경험, 음주율, 흡연 경험, 

흡연율에 관한 것으로 총 10문항이었다.

나. 식습관

조사 대상자의 식습관은 1일 식사 횟수, 1일 1식의 경우 

식사 장소, 결식 이유, 식사의 양, 편식 유무, 가족과의 식사에

서 주로 하는 행동으로 6문항이었으며, KDCA(2020) 의 제16

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설문지를 참고하여 최근 7일 동안의 

아침식사 횟수, 과일 섭취 횟수, 간식 섭취 횟수, 1일 수분 

섭취량, 탄산음료 섭취량에 관한 5문항을 조사하였다.

다. 영양지식

조사 대상자의 영양지식은 Park 외(2020)의 경기지역 일부 

고등학생의 식습관, 생활스트레스 및 영양지식과의 관계에 관

한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여 수정사용하였다. 일반사

항, 영양소, 식품구성성분, 질병으로 영역을 분류하고 영역별 

5문항을 제출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라. 영양교육에 관한 인식

조사 대상자의 영양교육에 관한 인식은 KDCA(2020)의 제

1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설문지를 참고하여 영양교육을 받

은 경험, 영양교육 경로, 영양교육의 필요성으로 3문항이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모든 자료는 SPS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25.0 for Window)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식습관, 영양과 관련된 

일반사항, 영양소, 식품구성성분, 질병과 관련하여 총 20문항

으로 구성된 영양지식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영양지

식 점수에 따라 구분한 영양지식 수준은 M+SD를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영양지식 문항간의 신뢰성 검증은 크론바하의 

알파(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여 알아보았다. 생활환경 중 

보호자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른 식습관과 영양지식에 따른 

식습관은 교차분석을 통해 χ2값을 산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생활환경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이 ‘남학생’ 142

명(52.59%), ‘여학생’ 128명(47.41%) 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71명(26.30%), ‘2학년’ 100명(37.03%), ‘3학년’ 99명(36.67%) 

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생활환경은 <Table 2>와 같다. 생활환

경은 보호자 형태, 소득 수준, 지각⋅조퇴⋅결석 횟수, 방과 후 

활동, 평일 잠자리에 드는 시간, 평일 스마트폰 평균 사용 시

간, 음주 경험, 음주율, 흡연 경험, 흡연율에 대해 조사하였다.

학년

성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남 30(11.11)  52(19.26) 60(22.22) 142( 52.59)

여 41(15.19)  48(17.77) 39(14.45) 128( 47.41)

합계 71(26.30) 100(37.03) 99(36.67) 270(10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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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구 분 N(%)

보호자 형태

부모 155( 57.40)

편부모  86( 31.85)

조부모  16(  5.93)

기타 보호자  13(  4.82)

합계 270(100.00)

소득 수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월 4인 기준 487만8290원)

상  36( 13.33)

중  84( 31.11)

하 150( 55.56)

합계 270(100.00)

지각⋅조퇴⋅결석 횟수

(최근 30일 기준)

최근 30일 동안 없다 122( 45.18)

월 1회 이상~10회 미만  97( 35.93)

월 10회 이상~20회 미만  30( 11.11)

20회 이상  21(  7.78)

합계 270(100.00)

방과 후 활동

집에 간다 125( 46.30)

학원에 간다  56( 20.74)

친구와 어울린다  54( 20.00)

아르바이트를 간다  35( 12.96)

합계 270(100.00)

평일 잠자리에 드는 시간

(최근 7일 기준)

22시 이전  22(  8.15)

22~00시  71( 26.30)

00~02시 109( 40.37)

02시 이후  68( 25.18)

합계 270(100.00)

평일 스마트폰 

평균 사용 시간

(최근 7일 기준)

사용하지 않았다   3(  1.11)

1시간 미만   2(  0.74)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13(  4.81)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44( 16.30)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73( 27.04)

6시간 이상 135( 50.00)

합계 270(100.00)

음주 경험

없다 136( 50.37)

있다 134( 49.63)

합계 270(100.00)

음주율

(최근 30일 기준)

최근 30일 동안 없다  35( 26.12)

월 1~2일  43( 32.09)

월 3~5일  23( 17.16)

월 6~9일  24( 17.91)

월 10~19일   8(  5.97)

매일   1(  0.75)

합계 134(100.00)

Table 2. Living environment of th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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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 형태는 ‘부모’ 155명(57.40%), 

‘편부모’ 86명(31.85%), ‘조부모’ 16명(5.93%), ‘기타 보호자’ 13

명(4.8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보호자에는 형제⋅자매, 친척, 

보호자 없이 혼자 사는 학생으로 조사되었다. Jang(2014)의 특

성화 고등학생의 가정환경에 대한 인식과 진로 성숙도가 학교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일반적인 가정환경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73.2%, ‘결손가정

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28.2%로 나타난 것에 비해, 본 연구에

서는 결손가정서 생활하는 학생이 일반적인 가정환경에서 생

활하는 학생보다 약 1.5배 많았다.

소득 수준은 ‘하’ 150명(55.56%), ‘중’ 84명(31.11%), ‘상’ 

36명(13.33%) 순으로 나타났다.

Jeon(2021)의 중학생의 가정배경과 직업정체성이 특성화

고등학교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에서는 가정 소득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제시한 연구가 있는 반면, 가구 소득은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정 배경과 특성화고등학교 진학과의 

관계가 일관되지 않지만, 본 연구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은 

소득 수준이 낮은 환경의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0일 동안 지각⋅조퇴⋅결석 횟수는 ‘최근 30일 동안 

없다’가 122명(45.18%), ‘월 1회 이상~10회 미만’이 97명(35.93%), 

‘월 10회 이상~20회 미만’이 30명(11.11%), ‘월 20회 이상’이 

21명(7.78%) 순으로 나타나 지각⋅조퇴⋅결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학생보다 지각⋅조퇴⋅결석을 1회 이상 한 적이 있는 학

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H. Lee(2016)의 고등학생 무단

결석 발생과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비교에 관한 연구에

서 무단결석은 학교 중도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학습결

손 초래와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비행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 Lee(2019)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업 중

단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특성화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타인의 권유나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입학한 

학생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학업 중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고 학생과는 다른 특성화고 적응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방과 후 활동은 ‘집에 간다’가 125명(46.30%), ‘학원에 간

다’가 56명(20.74%), ‘친구와 어울린다’가 54명(20.00%), ‘아르

바이트를 간다’가 35명(12.96%)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에 간

다’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Moon(2017)의 특성화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

향 분석 연구에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친구 적응, 교사 적응, 수업 적응, 규칙 적응, 전공 

적응 등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성화고 학

생을 위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평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00~02시’가 109명(40.37%), 

‘22~00시’가 71명(26.30%), ‘02시 이후’가 68명(25.18%), ‘22시 

이전’이 22명(8.15%) 순으로 나타났으며 65.55%의 학생이 자정 

이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보아 수면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적절한 수면시간은 스트레스와 

변 인 구 분 N(%)

흡연 경험

없다 169( 62.59)

있다 101( 37.41)

합계 270(100.00)

흡연율

(최근 30일 기준)

최근 30일 동안 없다   4(  3.96)

1개비 미만/1일  10(  9.90)

1개비/1일   4(  3.96)

2~5개비/1일  15( 14.85)

6~9개비/1일  11( 10.89)

10~19개비/1일  22( 21.78)

20개비 이상/1일  35( 34.66)

합계 101(100.00)

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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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 경감시키며 올바른 영양섭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

므로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충분

하고 건강한 수면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Gu, Park, & Ryu, 2018). 

평일 스마트폰 평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이 135명

(50.00%), ‘4시간 이상~6시간 미만’이 73명(27.04%), ‘2시간 이

상~4시간 미만’이 44명(16.30%),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13명(4.81%), ‘사용하지 않았다’가 3명(1.11%), ‘1시간 미만’이 

2명(0.74%) 순으로 나타났다. Park과 Kang(2019)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와 사용현황에 관한 연구에서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3~4’시간(41.7%)이 가장 높

게 나타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6시간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고등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한 

선행연구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식행동 

점수가 낮고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Cho, 

Kim, Park, & Shin, 2018),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육

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Kim, Park, & Choi, 2020).

고등학교 진학 후 음주 경험은 ‘없다’가 136명(50.37%), ‘있

다’가 134명(49.63%)으로 나타났다.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은 ‘월 1~2일’ 이 43명(32.09%), ‘최근 30일 동안 

없다’가 35명(26.12%), ‘월 6~9일’이 24명(17.91%), ‘월 3~5일’

이 23명(17.16%), ‘월 10~19일’이 8명(5.97%), ‘매일’이 1명

(0.75%)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진학 후 흡연 경험은 ‘없다’가 169명(62.59%), ‘있

다’가 101명(37.41%)으로 나타났다. 최근 30일 동안, 1일 평균 

흡연량은 ‘20개비 이상’이 35명(34.66%), ‘10~19개비’가 22명

(21.78%), ‘2~5개비’가 15명(14.85%), ‘6~9개비’가 11명(10.89%), 

‘1개비 미만’이 10명(9.90%), ‘최근 30일 동안 없다’가 4명

(3.96%), ‘1개비’가 4명(3.96%) 순으로 나타났다. 

Kim과 Kim(2015)의 경남지역 일부 인문계 및 전문계 고등

학교 남학생들의 식습관, 영양지식 및 건강 관련 행동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 음주율은 인문계 고등학생(84.0%)과 전문계 

고등학생(84.2%)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흡연율은 군 간의 유

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전문계 학생(32.2%)이 인문계 학생

(26.9%)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 Lee(2016)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흡연 정도가 식습관, 음주습관 및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기의 흡연은 

미각을 저하시켜 불규칙한 식습관을 유발하고 카페인, 알코

올, 단맛이 강한 음식을 선호하게 하여 각종 영양소 섭취에 

제한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 대상자의 식습관, 영양지식, 영양지식 수준에 따른 

식습관

가. 식습관

조사 대상자의 식습관은 <Table 3>과 같다. 1일 식사 횟수

는 ‘2식’이 175명(64.81%), ‘3식’이 48명(17.78%), ‘1식’이 47명

(17.41%) 순으로 나타났으며, 1일 1식의 경우 식사 장소는 ‘학

교 급식소’가 31명(65.96%), ‘집’이 11명(23.40%), ‘외식’이 5명

(10.64%) 순으로 나타났다. Lee, Kim과 Lee(2020)의 가족동반 

식사에 따른 고등학생의 영양지식과 식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19.3%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결식 이유는 ‘귀찮아서’가 115명(51.80%), ‘챙겨주는 사람

이 없어서’가 33명(14.87%), ‘시간이 없어서’가 25명(11.26%), 

‘입맛이 없어서’가 24명(10.81%), ‘체중감소를 위해서’가 17명

(7.66%), ‘간식으로 대신해서’가 8명(3.60%) 순으로 나타났다. 

Lee와 Ryu(2021)의 연구에서 대규모 조사자료를 통한 우리나

라 청소년의 식생활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결식의 이유는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가 78.3%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

와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조기 등교와 야간 자율학습이 없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Lee, Kim과 Choi(2021)의 연구는 입시 위주의 인문계 고등학

교 학생을 포함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다른 경향이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Cho와 Nho(2014)의 결식 경험이 신체 건강, 

문제 행동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결

식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낮고 문제 행동 수준이 

높으며, 영양지식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청

소년기 결식 예방과 규칙적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한 끼에 먹는 식사의 양은 ‘보통이다’가 153명(56.66%), ‘많

이 먹는다’가 72명(26.67%), ‘적게 먹는다’가 23명(8.5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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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구 분 N(%) 변 인 구 분 N(%)

1일 식사 횟수

1식  47( 17.41)

아침식사 횟수

(최근 7일 기준) 

먹지 않았다 109( 40.37)

주 1일  26(  9.63)2식 175( 64.81)

주 2일  34( 12.59)
3식  48( 17.78)

주 3일  31( 11.48)
합계 270(100.00)

주 4일  13(  4.82)

1일 1식의 경우

식사 장소

집  11( 23.40)
주 5일  22(  8.15)

학교 급식소  31( 65.96) 주 6일   5(  1.85)

외식   5( 10.64) 매일  30( 11.11)

합계  47(100.00) 합계 270(100.00)

결식 이유

귀찮아서 115( 51.80)

과일 섭취 횟수

(최근 7일 기준) 

먹지 않았다  80( 29.63)

주 1~2회 113( 41.85)시간이 없어서  25( 11.26)

주 3~4회  47( 17.41)
입맛이 없어서  24( 10.81)

주 5~6회  14(  5.19)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33( 14.87)

매일 1회  11(  4.07)

간식으로 대신해서   8(  3.60)
매일 2회   4(  1.48)

체중감소를 위해서  17(  7.66) 매일 3회 이상   1(  0.37)

합계 222(100.00) 합계 270(100.00)

식사의 양

매우 적게 먹는다   4(  1.48)

간식 섭취 횟수

(최근 7일 기준) 

먹지 않았다  26(  9.63)

주 1~2회  68( 25.19)
적게 먹는다  23(  8.52)

주 3~4회  73( 27.04)

보통이다 153( 56.66) 주 5~6회  31( 11.48)

매일 1회  40( 14.81)많이 먹는다  72( 26.67)

매일 2회  24(  8.89)
매우 많이 먹는다  18(  6.67)

매일 3회 이상   8(  2.96)

합계 270(100.00)
합계 270(100.00)

편식 유무

편식을 하지 않는다  83( 30.74)

1일 수분 

섭취량

(최근 7일 기준) 

매일 1컵 미만  14(  5.19)

매일 1~2컵  74( 27.41)

보통이다 111( 41.11) 매일 3컵  60( 22.22)

편식을 한다  76( 28.15) 매일 4컵  38( 14.07)

매일 5컵 이상  84( 31.11)

합계 270(100.00) 합계 270(100.00)

가족과의

식사에서 주로 

하는 행동 

가족과 이야기를 나눈다  66( 24.44)

탄산음료 섭취 

횟수

(최근 7일 기준) 

마시지 않았다  17(  6.30)

주 1~2번  71( 26.29)
TV를 본다  36( 13.33)

주 3~4번  62( 22.96)

스마트폰을 본다  72( 26.67) 주 5~6번  32( 11.85)

먹는 것에만 집중한다  48( 17.78) 매일 1번  46( 17.04)

매일 2번  28( 10.37)
기타  48( 17.78)

매일 3번 이상  14(  5.19)

합계 270(100.00) 합계 270(100.00)

Table 3. Eating behavior of th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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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많이 먹는다’가 18명(6.67%), ‘매우 적게 먹는다’가 4명

(1.48%) 순으로 나타났다.

편식 유무는 ‘보통이다’가 111명(41.11%), ‘편식을 하지 않

는다’가 83명(30.74%), ‘편식을 한다’가 76명(28.15%) 순으로 

나타났다. Kim과 Kim(2015)의 경남지역 일부 인문계 및 전문

계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식습관, 영양지식 및 건강관련 행동

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 인문계 학생(56.8%)과 전문계 학생

(55.4%) 모두 ‘편식을 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가족과의 식사에서 주로 하는 행동은 ‘스마트폰을 본다’가 

72명(26.67%), ‘가족과 이야기를 나눈다’가 66명(24.44%), ‘먹

는 것에만 집중한다’와 ‘기타’는 각각 48명(17.78%), ‘TV를 

본다’가 36명(13.3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가족과 함

께 식사하지 않는다’, ‘혼자 먹는다’로 조사되었다. Yun과 

Chung(2011)의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영양지

식 비교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식사 환경은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식사 도중 가족과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3.75±1.04)가 

높게 나타났고,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TV와 신문을 보며 

먹는다’(3.56±1.29)가 높게 나타났다. Lee(2014)의 가족식사가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 간 의

사소통을 통한 정서적 지원이 건강한 가족식사의 필수요소이

며 가족식사 횟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습관 중 아침식사 횟수는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았다’가 

109명(40.37%), ‘2일’이 34명(12.59%), ‘3일’이 31명(11.48%), 

‘7일’이 30명(11.11%), ‘1일’이 26명(9.63%), ‘5일’이 22명

(8.15%), ‘4일’이 13명(4.82%), ‘6일’이 5명(1.85%) 순으로 나타

났다. Park(2011)의 아침식사와 청소년 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아침식사는 늦은 식사와 취침 등의 전일의 저녁생

활, 가족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상황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으므로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사회경제적 

취약성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규칙적인 아침식사 수행

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Yang, Kim과 Hwang(2015)

의 서울지역 고등학생 대상 ‘아침밥 클럽’의 식생활 및 학교생

활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중⋅고등학교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침밥 제공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

의 식습관과 식이섭취 상태를 개선할 뿐만이 아니라 학교생활

에서도 개선을 보였으므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확산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Cho et al., 2018; Kang & Kim, 2021). 

과일 섭취 횟수는 최근 7일 동안 ‘주 1~2번’이 113명

(41.85%), ‘먹지 않았다’가 80명(29.63%), ‘주 3~4번’이 47명

(17.41%), ‘주 5~6번’이 14명(5.19%), ‘매일 1번’이 11명(4.07%), 

‘매일 2번’이 4명(1.48%), ‘매일 3번 이상’이 1명(0.37%) 순으

로 나타났다. Oh와 Chung(2020)의 한국 청소년 과일, 채소 섭

취빈도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과일과 채소 섭취빈도는 

성별, 나이, 가정경제 수준, 주거 형태, 주관적 학업 성취도, 

비만도, 흡연 여부 및 음주 여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

으며, 가당음료, 우유, 패스트푸드 섭취 및 아침 결식 여부와 

같은 다른 식습관 요인에 의해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일과 채소 섭취빈도 증가가 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신건강과 관련성이 있는 주요 요인임으로 청소년

의 과일과 채소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과 

교육방안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간식 섭취 횟수는 최근 7일 동안 ‘주 3~4번’이 73명(27.04%), 

‘주 1~2번’이 68명(25.19%), ‘매일 1번’이 40명(14.81%), ‘주 

5~6번’이 31명(11.48%), ‘먹지 않았다’가 26명(9.63%), ‘매일 

2번’이 24명(8.89%), ‘매일 3번 이상’이 8명(2.96%) 순으로 나

타났다. Lee 외(2021)의 인천 일부 고등학생의 영양표시에 대

한 인식과 가공식품 및 간식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에서도 간

식 섭취 빈도 중 ‘먹지 않았다’는 2.9%로 나타났으며, ‘간식 

섭취 시간’은 학원 가기 전이 21.0%, 방과 후가 19.4%, 학원 

끝난 후가 15.0% 순으로 나타나 입시 위주의 교육이 간식 섭

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간식 섭취 

횟수에서 ‘먹지 않았다’가 위의 선행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응답자의 식생활 태도, 부모의 교육 수준, 가구 소득, 

용돈 수준, 학교 일과 시간, 학원 수강 등의 방과 후 활동, 

교내 매점 유무 등 다양한 이유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간식 선택 시 영양을 고려한 올바른 간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1일 수분 섭취량은 최근 7일 동안 ‘매일 5컵 이상’이 84명

(31.11%), ‘매일 1~2컵’이 74명(27.41%), ‘매일 3컵’이 60명

(22.22%) ‘매일 4컵’이 38명(14.07%), ‘매일 1컵 미만’이 14명

(5.19%) 순으로 나타났다. 수분 섭취량은 비만도가 증가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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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감소하고, 운동빈도와 수분섭취량은 증가할수록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Kim, 2015; Kim, 2018).

탄산음료 섭취량은 최근 7일 동안 ‘주 1~2번’이 71명(26.29%), 

‘주 3~4번’이 62명(22.96%), ‘매일 1번’이 46명(17.04%), ‘주 

5~6번’이 32명(11.85%), ‘매일 2번’이 28명(10.37%), ‘마시지 

않았다’가 17명(6.30%), ‘매일 3번 이상’이 14명(5.19%) 순으

로 나타났다. Hwang(2013)의 인천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음료

섭취와 학교급식 후식 메뉴의 기호도 및 만족도 실태조사에서 

갈증이 날 때 생각나는 음료는 ‘물’이 60.9%, ‘탄산음료’가 

13.5%, ‘기능성음료’가 12.8%, ‘과일⋅채소쥬스’가 8.8%, ‘우유 혹

은 요구르트’가 2.3%, ‘전통차’가 1.7% 순으로 나타났으며 음

료 선택 시 식품성분표시를 확인하는 학생은 23.6%로 나타나 

청소년의 올바른 음료 섭취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Gu 

외(2018)의 한국 청소년 가당음료 섭취 관련 건강 행동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는 현재 흡연을 하는 청소년이 흡연을 

하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가당음료를 2.4배 더 섭취하고, 현재 

음주를 하는 청소년이 음주를 하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가당

음료를 2.13배 더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인터넷 사용 시

간이 증가할수록 가당음료를 더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바

른 음료섭취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나. 영양지식

조사 대상자의 영양지식은 <Table 4>와 같다. 설문 문항이 

변 인 구 분
정답 빈도

N(%)

영양지식 점수 

(M±SD)

일반사항

(5점 만점)

좋은 식습관은 어린 나이에 형성된다. 222(82.22)

 3.26±1.37

짠맛을 내는 것은 건강에 좋다. 231(85.56)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영양소 요구량은 모두 같다. 165(61.11)

영양가가 높은 식품은 열량이 높은 식품이다. 189(70.00)

영양부족으로 잘 자라지 못했다면 나중에 부족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보충할 수 있다.  74(27.41)

합계(%) 65.26

영양소

(5점 만점)

같은 양의 탄수화물과 지방의 열량은 같다. 143(52.96)

 2.59±1.53

칼슘은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물질이다. 230(85.19)

탄수화물은 근육과 혈액을 만드는 성분이다. 113(41.85)

고섬유질 음식은 비만 예방에 좋다. 114(42.22)

설탕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포함되어 있다.  99(36.67)

합계(%) 51.78

식품

구성성분

(5점 만점)

콜라 또는 사이다는 열량이 없다. 188(69.63)

 3.15±1.48

달걀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  84(31.11)

두부는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이다. 211(78.15)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이 풍부하다. 251(92.96)

탄수화물 식품은 우리에게 열과 에너지를 주는 영양소이다. 116(42.96)

합계(%) 62.96

질병

(5점 만점)

고혈압 환자는 소금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171(63.33)

 3.31±1.66

당뇨병은 음식 제한 없이 잘 먹어야 한다. 169(62.59)

비만인 사람은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204(75.56)

철분 섭취가 부족하면 빈혈이 발생한다. 217(80.37)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 및 고혈압을 유발한다. 134(49.63)

합계(%) 66.30

총합(%) 61.57 12.31±5.02

Table 4. Nutrition knowledge of th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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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으면 1점, 틀리거나 모르면 0점으로 2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양지식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20문항의 총 

정답률은 61.57%, 평균 점수는 12.31±5.02로 나타났으며, 영역

별 정답률과 평균 점수는 ‘질병’ 관련 문항 정답률이 66.30%, 

평균 점수는 3.31±1.66, ‘일반사항’ 관련 문항 정답률이 

65.26%, 평균 점수는 3.26±1.37, ‘식품구성성분’ 관련 문항 정

답률이 62.96%, 평균 점수는 3.15±1.48, ‘영양소’ 관련 문항 

정답률이 51.78%, 평균 점수는 2.59±1.53 순으로 나타났다. 

20문항 중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은 ‘영양부족으로 잘 

자라지 못했다면 나중에 부족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보충할 

수 있다’가 74명(27.41%), ‘달걀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가 

84명(31.11%), ‘설탕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포함되어 있다’

가 99명(36.67%), ‘탄수화물은 근육과 혈액을 만드는 성분이

다’가 113명(41.85%), ‘고섬유질 음식은 비만 예방에 좋다’가 

114명(42.22%), ‘탄수화물 식품은 우리에게 열과 에너지를 주

는 영양소다’가 116명(42.96%),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 및 고

혈압을 유발한다’가 134명(49.63%)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답

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이 풍부하다’가 

251명(92.96%)으로 나타났다. Park 외(2020)의 경기지역 일부 

고등학생의 식습관, 생활 스트레스 및 영양지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서 본 연구와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 대상자의 

영양지식을 조사한 결과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여학생의 

경우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이 풍부하다’(0.97±0.16), 남학생

의 경우 ‘비만인 사람은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이 있을 가능성

이 더 높다’(0.95±0.21)로 나타났다. 반면, 정답률이 낮은 문항

으로는 여학생은 ‘달걀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0.59±0.49), 

남학생은 ‘탄수화물은 근육과 혈액을 만드는 성분이다’(0.69±0.46)

로 나타났으며 영역별로는 남학생(3.90±1.15)과 여학생(4.04±0.97) 

모두 영양소 영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

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조사 대상자의 영양지식 수준에 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총점 20점을 기준으로 영양지식 점수가 15점 이상은 

‘상’, 10~14점은 ‘중’, 9점 이하는 ‘하’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상’ 집단은 102명(37.78%), 10~14점, ‘중’ 집단은 101명(37.41%), 

‘하’ 집단은 67명(24.81%)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영양지

식의 차이를 분석한 여러 연구에서 여학생의 영양지식 점수가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가 많았으나(Kim, 2010; 

Lee & Lee, 2015; Moon, 2016), 영양지식에 따른 식습관과 식

이태도가 각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Yoo & 

Jung, 2008).

다. 영양지식 수준에 따른 식습관

조사 대상자의 영양지식 수준에 따른 식습관은 <Table 6>

과 같다. 영양지식 수준에 따라 가족과의 식사에서 주로 하는 

행동(p<0.05), 탄산음료 섭취량(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Park 외(2020)의 경기지역 일부 고등학생의 

식습관, 생활스트레스 및 영양지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의 식습관 평균 점수와 영양지식 총점 간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 영양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식생활 태도가 좋고 식생

활태도가 좋음으로써 건강한 식행동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영양지식과 식태도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

았으므로 건강한 식습관과 식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영양프로

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고등학생들에게 매우 시급하다고 하였다.

가족과의 식사에서 주로 하는 행동은 ‘상’은 ‘스마트폰을 

본다’가 32명(31.3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은’ ‘가족과 

이야기를 나눈다’가 26명(25.7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는 ‘기타’가 21명(31.3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영양지식 

수준에 따른 가족과의 식사에서 주로 하는 행동은 유의미한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un과 Chung(2011)의 인

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영양지식 비교에 관한 

연구에서 영양지식 수준에 따른 가족식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 환경 및 참여도에 대한 동의 정도는 영양지식 수준이 

‘상’인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산음료 섭취량은 ‘상’은 ‘주 3~4번’이 30명(29.4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은 ‘주 1~2번’이 36명(35.64%)으로 

영양지식 수준 N(%)

상(15점 이상) 102( 37.78)

중(10~14점) 101( 37.41)

하(9점 이하)  67( 24.81)

합계 270(100.00)

Table 5. Level of nutritional knowledge of th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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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영양지식 수준

χ
2 값

상(102) 중(101) 하(67)

1일 식사 횟수

1식  11( 10.78)  18( 17.82)  18( 26.87)

 8.422식  73( 71.57)  62( 61.39)  40( 59.70)

3식  18( 17.65)  21( 20.79)   9( 13.43)

식사의 양

매우 적게 먹는다   1(  0.98)   0(  0.00)   3(  4.48)

11.79

적게 먹는다  14( 13.73)   6(  5.94)   3(  4.48)

보통이다  54( 52.94)  61( 60.40)  38( 56.72)

많이 먹는다  26( 25.49)  28( 27.72)  18( 26.87)

매우 많이 먹는다   7(  6.86)   6(  5.94)   5(  7.46)

편식 유무

편식을 하지 않는다  38( 37.25)  26( 25.74)  19( 28.36)

 4.20보통이다  40( 39.22)  45( 44.55)  26( 38.81)

편식을 한다  24( 23.53)  30( 29.70)  22( 32.84)

가족과의 식사에서 

주로 하는 행동

가족과 이야기를 나눈다  25( 24.51)  31( 30.69)  10( 14.93)

19.43*

TV를 본다  10(  9.80)  14( 13.86)  12( 17.91)

스마트폰을 본다  32( 31.37)  26( 25.74)  14( 20.90)

먹는 것에만 집중한다  23( 22.55)  15( 14.85)  10( 14.93)

기타  12( 11.76)  15( 14.85)  21( 31.34)

아침식사 횟수

(최근 7일 기준) 

먹지 않았다.  39( 38.24)  41( 40.59)  29( 43.28)

14.46

주 1일  13( 12.75)   6(  5.94)   7( 10.44)

주 2일  14( 13.73)  10(  9.90)  10( 14.93)

주 3일  12( 11.76)  11( 10.89)   8( 11.94)

주 4일   4(  3.92)   6(  5.94)   3(  4.48)

주 5일  11( 10.78)   7(  6.93)   4(  5.97)

주 6일   3(  2.94)   2(  1.98)   0(  0.00)

매일   6(  5.88)  18( 17.82)   6(  8.96)

과일 섭취 횟수

(최근 7일 기준) 

먹지 않았다  28( 27.45)  25( 24.75)  27( 40.30)

15.35

주 1~2회  43( 42.16)  44( 43.56)  26( 38.81)

주 3~4회  18( 17.65)  24( 23.76)   5(  7.46)

주 5~6회   6(  5.88)   4(  3.96)   4(  5.97)

매일 1회   6(  5.88)   2(  1.98)   3(  4.48)

매일 2회   1(  0.98)   1(  0.99)   2(  2.99)

매일 3회 이상   0(  0.00)   1(  0.99)   0(  0.00)

간식 섭취 횟수

(최근 7일 기준) 

먹지 않았다   8(  7.84)  10(  9.90)   8( 11.94)

13.08

주 1~2회  26( 25.49)  25( 24.75)  17( 25.37)

주 3~4회  27( 26.47)  30( 29.70)  16( 23.88)

주 5~6회  17( 16.67)   8(  7.92)   6(  8.96)

매일 1회  17( 16.67)  13( 12.87)  10( 14.93)

매일 2회   6(  5.88)   9(  8.91)   9( 13.43)

매일 3회 이상   1(  0.98)   6(  5.94)   1(  1.49)

Table 6. Eating behavior depending on the level of nutritional knowledge N=270,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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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는 ‘매일 1번’이 16명(23.8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영양지식 수준에 따른 탄산음료 섭취량에서 

유의미한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eon(2015)

의 부천지역 초, 중, 고등학생의 음료 섭취 실태 및 영양지식 

조사에 관한 연구에서 영양지식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탄산음

료나 과채음료 등 당이 높은 음료의 섭취가 적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3. 조사 대상자의 영양교육에 관한 인식

가. 영양교육에 관한 인식

조사 대상자의 영양교육에 관한 인식은 <Table 7>과 같다. 

최근 12개월 동안 영양교육은 받은 적이 ‘없다’는 174명(64.44%), 

‘있다’는 96명(35.56%)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육 경로는 ‘학교(교사)’가 70명(25.93%), ‘유튜브⋅

SNS’가 12명(4.45%), ‘가정(가족구성원)’이 11명(4.07%), ‘TV’

가 3명(1.11%) 순으로 나타나 학생 대다수가 학교를 통해 영양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육의 필요성은 ‘보통이다’가 106명(39.26%), ‘필요

하다’가 97명(35.93%), ‘매우 필요하다’가 32명(11.85%), ‘필요

하지 않다’가 29명(10.74%),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6명

(2.22%) 순으로 나타났다. 

KDCA(2020)의 제1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고등학생

의 연간 영양 및 식사습관 교육 경험률을 살펴보면 37.7%의 

학생이 학교에서 영양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 

변수
영양지식 수준

χ
2 값

상(102) 중(101) 하(67)

1일 수분 섭취량

(최근 7일 기준) 

매일 1컵 미만   6(  5.88)   2(  1.98)   6(  8.96)

12.94

매일 1~2컵  30( 29.41)  21( 20.79)  23( 34.33)

매일 3컵  23( 22.55)  23( 22.77)  14( 20.90)

매일 4컵  12( 11.76)  15( 14.85)  11( 16.42)

매일 5컵 이상  31( 30.39)  40( 39.60)  13( 19.40)

탄산음료 섭취 횟수

(최근 7일 기준) 

먹지 않았다   5(  4.90)   5(  4.95)   7( 10.45)

25.64*

주 1~2번  20( 19.61)  36( 35.64)  15( 22.39)

주 3~4번  30( 29.41)  23( 22.77)   9( 13.43)

주 5~6번  19( 18.63)   8(  7.92)   5(  7.46)

매일 1번  14( 13.73)  16( 15.84)  16( 23.88)

매일 2번  11( 10.78)   7(  6.93)  10( 14.93)

매일 3번 이상   3(  2.94)   6(  5.94)   5(  7.46)

합계 102(100.00) 101(100.00)  67(100.00)

Table 6. Continued

변 인 구 분 N(%)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

(최근 12개월 기준)

없다 174( 64.44)

있다  96( 35.56)

합계 270(100.00)

영양교육 경로

가정(가족구성원)  11(  4.07)

학교(교사)  70( 25.93)

TV  3(  1.11)

유튜브, SNS  12(  4.45)

미응답 174( 64.44)

합계 270(100.00)

영양교육의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32( 11.85)

필요하다  97( 35.93)

보통이다 106( 39.26)

필요하지 않다  29( 10.74)

전혀 필요하지 않다   6(  2.22)

합계 270(100.00)

Table 7. Perception of nutrition education of th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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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35.56%)의 

경우 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로에서 영양교육을 받은 학

생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영양교육 

경험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k 외(2020)의 경기지역 

일부 고등학생의 식습관, 생활스트레스 및 영양지식과의 관계

에 관한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식생활 및 영양교육에 대한 자

료나 정보는 대중매체가(TV, 인터넷) 89.6%로 조사되어 영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과학적으로 신뢰성 있는 대중매체의 

정보를 선별하는 방법 및 인터넷과 컴퓨터를 활용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하였다(Oh et al., 2016). 또한 학생

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을 위한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지

역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식사횟수, 결식, 편식 

유무 등의 식습관과 영양일반사항, 영양소, 식품구성성분, 질

병 등의 영양지식을 조사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생활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경상남도에 소재한 특성화고등학

교 1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 270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생활환

경, 식습관, 영양지식, 영양교육에 관한 인식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영양지식 점수에 따라 영양지식 수준을 

상⋅중⋅하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0.91이었다. 생활환경과 영양지식에 

따른 식습관은 교차분석을 통해 χ2값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생활환경에서 보호자의 형태는 ‘부

모’(57.40%), ‘편부모’(31.85%), ‘조부모’(5.93%), ‘기타 보호

자’(4.82%)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 보호자는 형제⋅자매, 친척, 

보호자 없이 혼자 사는 학생으로 조사되었다. 소득 수준은 

‘하’(55.56%), ‘중’(31.11%), ‘상’(13.33%)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0일 동안 지각⋅조퇴⋅결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학생(45.18%)보

다 지각⋅조퇴⋅결석을 1회 이상 한 적이 있는 학생(54.82%)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과 후 활동은 ‘집에 간다’ 

(46.30%), ‘학원에 간다’(20.74%), ‘친구와 어울린다’(20.00%), ‘아

르바이트를 간다’(12.96%) 순으로 나타났다. 평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00~02시’(40.37%), ‘22~00시’(26.30%), ‘02시 이

후’(25.18%), ‘22시 이전’(8.15%) 순으로 나타났으며 절반 이

상(65.55%)의 학생이 자정 이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보아 

수면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스마트폰 

평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50.00%), ‘4시간 이상~6시간 

미만’(27.04%), ‘2시간 이상~4시간 미만’(16.30%), ‘1시간 이

상~2시간 미만’(4.81%), ‘사용하지 않았다’(1.11%), ‘1시간 미

만’(0.74%)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흡연 실태는 고등학교 진

학 후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은 49.63%로 나타났고 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월 1~2일’(32.09%), ‘최근 30일 동안 없

다’(26.12%), ‘월 6~9일’(17.91%), ‘월 3~5일’(17.16%), ‘월 10~19

일’(5.97%), ‘매일’(0.75%)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진학 후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은 37.41%로 나타났고 흡연량은 1일 

‘20개비 이상’(34.66%), ‘10~19개비’(21.78%), ‘2~5개비’(14.85%), 

‘6~9개비’(10.89%), ‘1개비 미만’(9.90%), ‘최근 30일 동안 없

다’(3.96%), ‘1개비’(3.96%)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 대상자의 식습관은 1일 ‘2식’(64.81%), ‘3식’ 

(17.78%), ‘1식’(17.41%) 순으로 나타났고, 1일 1식의 경우 식

사 장소는 ‘학교 급식소’(65.96%), ‘집’(23.40%), ‘외식’(10.64%) 

순으로 나타났다. 결식 이유는 ‘귀찮아서’(51.80%),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14.87%), ‘시간이 없어서’(11.26%), ‘입맛이 없

어서’(10.81%), ‘체중감소를 위해서’(7.66%), ‘간식으로 대신

해서’(3.60%) 순으로 나타났다. 한 끼에 먹는 식사의 양은 ‘보

통이다’(56.66%), ‘많이 먹는다’(26.67%), ‘적게 먹는다’(8.52%), 

‘매우 많이 먹는다’(6.67%), ‘매우 적게 먹는다’(1.48%) 순으로 

나타났고, 편식 유무는 ‘보통이다’(41.11%), ‘편식을 하지 않는

다’(30.74%), ‘편식을 한다’(28.15%)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의 식사에서 주로 하는 행동은 ‘스마트폰을 본다’(26.67%), ‘가

족과 이야기를 나눈다’(24.44%), ‘먹는 것에만 집중한다’(17.78%), 

‘기타’(17.78%), ‘TV를 본다’(13.3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 하지 않는다’, ‘혼자 먹는다’로 조사되

었다. 아침식사 횟수는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았다’(40.37%), 

‘2일’(12.59%), ‘3일’(11.48%), ‘7일’(11.11%), ‘1일’(9.6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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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8.15%), ‘4일’(4.82%), ‘6일’(1.85%) 순으로 나타났다. 과일 

섭취 횟수는 최근 7일 동안 ‘주 1~2번’(41.85%), ‘먹지 않았

다’(29.63%), ‘주 3~4번’(17.41%), ‘주 5~6번’(5.19%), ‘매일 1

번’(4.07%), ‘매일 2번’(1.48%), ‘매일 3번 이상’(0.37%) 순으로 

나타났다. 간식 섭취 횟수는 최근 7일 동안 ‘주 3~4번’(27.04%), 

‘주 1~2번’(25.19%), ‘매일 1번’(14.81%), ‘주 5~6번’(11.48%), 

‘먹지 않았다’(9.63%), ‘매일 2번’(8.89%), ‘매일 3번 이상’ 

(2.96%) 순으로 나타났다. 1일 수분 섭취량은 최근 7일 동안 

‘매일 5컵 이상’(31.11%), ‘매일 1~2컵’(27.41%), ‘매일 3컵’ 60

명(22.22%) ‘매일 4컵’ 38명(14.07%), ‘매일 1컵 미만’ 14명

(5.19%) 순으로 나타났다. 탄산음료 섭취량은 최근 7일 동안 

‘주 1~2번’(26.29%), ‘주 3~4번’(22.96%), ‘매일 1번’(17.04%), 

‘주 5~6번’(11.85%), ‘매일 2번’(10.37%), ‘마시지 않았다’(6.30%), 

매일 3번 이상’(5.19%)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양지식은 20점 만점으로 정답률은 61.57%로 나타

났으며, 영역별 정답률은 질병(66.30%), 일반사항(65.26%), 식

품구성성분(62.96%), 영양소(51.78%) 순으로 나타났다. 20문

항 중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은 ‘영양부족으로 잘 자라지 

못했다면 나중에 부족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보충할 수 있

다’(27.41%), ‘달걀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31.11%), ‘설탕

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포함되어 있다’(36.67%), ‘탄수화물

은 근육과 혈액을 만드는 성분이다’(41.85%), ‘고섬유질 음식

은 비만 예방에 좋다’(42.22%), ‘탄수화물 식품은 우리에게 열

과 에너지를 주는 영양소다’(42.96%), ‘콜레스테롤이 동맥경

화 및 고혈압을 유발한다’(49.63%)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답

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이 풍부하

다’(92.96%)로 나타났다. 영양지식 수준은 ‘상’이 37.78%, ‘중’

이 37.41%, ‘하’가 24.81%로 나타났다.

넷째, 영양교육에 관한 인식은 최근 12개월 동안 영양교육

을 받아 본 경험이 ‘없다’(64.44%)가 높게 나타났으며 ‘영양교

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35.56%)의 경우 경로는 ‘학교(교

사)’(72.9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양교육의 필요성은 ‘보

통이다’(39.2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에게 건

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생활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조사 대상자는 지각⋅조퇴⋅결석을 1회 이상 한 적

이 있는 학생이 많고, 방과 후에는 집에 가는 학생이 많았으며 

평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자정 이후, 스마트폰 평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의 음주율은 월 1~2일,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의 흡연량은 

1일 20개비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기르기 위한 생활교육과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의 

활성화, 음주⋅흡연을 감소할 수 있는 청소년 맞춤 금주⋅

금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조사 대상자는 결식의 비율이 높고, 아침식사는 먹지 

않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 역시 낮은 섭취율을 

보였으며, 가족과 식사할 때 주로 하는 행동은 스마트폰을 

본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양지식은 질병 관련 문항의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양소 관련 문항의 정답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육은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이 

많았고, 영양교육의 경로는 학교(교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침식사의 중요성과 아침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간편

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사업을 

청소년기 학생들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과 학

교에서의 밥상머리 교육과 영양지식의 영역 세분화 및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식생활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영양지식 수준에 따른 식습관은 가족과의 식사에서 

주로 하는 행동과 탄산음료 섭취량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식습관은 보호자

의 유무, 소득 수준 등 가정환경이 영향을 미치므로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식습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이루어야 

하고, 더 나아가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

들이 알고 있는 영양지식이 올바른 식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

도록 실천 중심의 식생활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상남도 소재의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1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으

므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실시

한다면 교육의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와 개별 상담을 진행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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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방법이 자기 평가 기입법으로 응답하여 응답의 성실성 

여부와 주관적 편협성을 통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조사방법을 통한 연구로 확장된다면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식생활교육 전과 후에 식습관과 영양지식에 대한 설

문을 실시하여 전후를 비교하고, 영양지식의 습득 경로, 영양

교육 프로그램의 관심도 등 여러 변인을 확장한다면 영양교육

의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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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식습관 및 영양지식을 조사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긍정적

이고 실천적인 식생활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에 소재한 한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

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70부를 SPS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25.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생활환경은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이 57.40%로 가장 

많았고, 월 소득 수준은 ‘하’가 55.56%로 가장 많았다. 둘째, 조사 대상자의 식습관은 1일 ‘2식’을 섭취하는 학생이 6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일 ‘1식’의 경우 식사 장소는 ‘학교 급식소’가 65.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영양지식 수준을 분류한 

결과 ‘상’이 37.78%, ‘중’이 37.41%, ‘하’가 24.81%를 나타냈다. 영양교육에 관한 경험은 최근 12개월 동안 영양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다’가 64.44%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35.56%로 교육 경로는 ‘학교(교사)’가 

7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식습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

인 협조체계를 이루어야 하고, 더 나아가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알고 있는 영양지식이 올바른 식행동으

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천 중심의 식생활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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